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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부, ｢이란제재 대책회의｣ 개최

- 미국의 이란 제재 전면 복원(11.5)에 따른 대책 논의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성윤모)는 11.6.(화) 오후 4시 정승일 차관 주재로

「이란 제재 대책회의」를 개최했다.
< 회의 개요 >

 * 일시/장소 : ’18. 11. 6(화) 16:00, 서울
 * 참 석 : (정부) 정승일 산업부 차관(주재), 통상정책국장, 무역정책관, 시스템

산업정책관 등 (민간)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, 전략물자관리원, 
한국무역보험공사, 한국무역협회 및 수출입 기업 10여개사

ㅇ 이번 회의에는 이란 수출입 기업 10여개 회사와 대한무역투

자진흥공사, 무역보험공사, 전략물자관리원, 한국무역협회 등 「이

란 비상대책반」을 구성하는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했다.

ㅇ 참석기관은 미국의 이란 제재 전면 복원 이후의 ①대이란 수출입

여건․전망, ②업계 애로 및 대응책을 논의했다.

□ 정승일 차관은 “미국으로부터 이란제재 관련 예외국 지위를 확보해

이란 수출입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.”라고 평가하고,

ㅇ “이란산 원유 수입이 인정되어 국내 정유업계의 안정적인 원유 

수급이 기대되며, 원화결제계좌가 유지되어 인구 8천만의 이란 

시장에 비제재품목 수출이 지속 가능하게 되었으며, 이는 중소

기업이 이란 수출기업의 89%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

있다.”라고 설명했다.

□ 정 차관은 “그럼에도, 제재 품목 수출 기업을 포함해 이란 수출 

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유동성 지원과 대체

시장 발굴 등 지원 대책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□ 이날 회의에서 참석 기업들은 예외국 인정을 통해 對이란 교역이

지속될 수 있게 된 점에 기대감을 표명하고, 앞으로도 제재 내용이

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측 협의를 통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

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.

ㅇ 일부 기업은 이란 정세 및 미국의 제재 동향을 감안해, 대체 

수출시장 모색 등 수출시장 다변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.

□ 그간 정부는 미국의 이란 제제 복원 발표 직후 유관기관과 

대책회의를 개최(5.9)하고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‘이란 비상

대책반’을 설치하는 등 수출기업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을 

위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가동해왔다.

ㅇ 아울러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(총 11회)하여, 약 1,200여개사를 

대상으로 미국의 제재 관련 정보를 전파하였으며, 우리 기업의

미수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이란 중앙은행 등과 협의하는 등 

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



미국의 이란제재 복원 배경 및 내용

◈ 5.8일 미 트럼트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탈퇴 및 이란제재 복원 계획을

발표한 이래 11.5일자로 제재가 전면 복원됨

ㅇ (90일 유예: 8.7일 복원): △자동차 부문, △흑연․알루미늄․철강․석탄

등 거래, △귀금속(금․은․이리듐 등) 거래, △소프트웨어 거래, △이란 정부의

미 달러 및 채권 구매, △리알화 매입․매각 관련 중요 거래 등

ㅇ (180일 유예: 11.5일 복원) △이란산 석유·석유제품·석유화학제품 거래,

△항만운영․선적․조선업 부문, △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동 기관에 대한

전문금융메시징 서비스 제공, △제재분야 보험 또는 재보험 제공, △에너지 부문 등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미주

통상과 김장희 과장(044-203-5290), 조진화 사무관(044-203-5651), 중동아프리카통상과 

안세진 과장(044-203-5720), 최수웅 사무관(044-203-5721), 무역정책과 이주노사무관

(044-203-402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참고 1  피해기업 지원대책

 유동성 지원

➊ (무역금융) 피해기업 대상 무역보험 보증한도 확대(최대 1.5배), 무역보험

사고 발생시 신속보상(지급기간 단축, 보험금 先지급 등) 등 (한국무역보험공사)

구 분 주요 지원내용

보증한도 확대
‘선적前 보증’ 기업별 대출한도 최대 1.5배 확대
매출․수출감소 기업의 기존 보증件 갱신시 한도유지

보험사고 대응
수출보험 사고시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(2→1개월) 
필요시, 보험금 先지급(70～80%) 및 사후정산 실시

➋ (긴급경영안정자금) 對이란 매출감소 등 피해중소기업을 대상으로 

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을 완화(매출 감소요건 비적용*)하고,

旣 대출 자금의 만기 연장(기업 신청시, 1년) (중소기업진흥공단)

*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% 감소한 기업대상으로 일정 요건
충족시지원대상이되나, 대이란 수출기업에대해서는동 10% 감소요건 미적용

 대체시장 발굴 지원

➊ (수출마케팅 우대) 이란 수출 기업의 대체시장 진출을 지원하기

위해 해외전시회 등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신청시 가점(10점)을

부여하여 우대선정 (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)

➋ (무역사절단 파견) 기업들이 이란 대체시장을 발굴할 수 있도록 

UAE·사우디 등 인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바이어 상담회,

해외전시회 참가, 프로젝트 수주사절단 등 무역사절단을 집중 파견

(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)

* 이란 진출 주요분야인 건설 플랜트 업종에 특화된 중동 지역(UAE, 쿠웨이트 등)
프로젝트 수주사절단 파견(11월) / UAE 두바이 건축기자재 전시회(11월) 등

 미국의 이란제재 관련 현안 발생시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공동으로

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



참고 2참고 2  한-이란 교역현황

□ 전체 수출입 현황

ㅇ ‘17년 양국 교역규모는 약 120억불 규모로 우리의 20위 교역 대상국

* 전 세계 국가중 수출 26위, 수입 16위(중동국가 중 수출 3위, 수입 5위)

- ‘18.1∼8월, 교역액은 61억불로 전년동기대비 23.1% 감소

(단위 : 백만불, %)

 구  분 '11년 '12년 '13년 '14년 '15년 '16년 '17년 '18.1∼8

상품수출 6,068 6,257 4,481 4,162 3,731 3,717 4,021 2,072

증감율(%) 32.0 3.1 △28.4 △7.1 △10.4 △0.4 8.2 △22.1

상품수입 11,358 8,544 5,564 4,578 2,367 4,648 7,989 4,052

증감율(%) 63.7 △24.8 △34.9 △17.7 △48.3 96.3 71.9 △23.7

총교역량 17,426 14,801 10,045 8,740 6,098 8,365 12,010 6,124

무역수지 △5,290 △2,287 △1,083 △416 1,364 △931 △3,968 △1,980

□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

(단위: 백만불, %)

수출품
‘17년

수입품
‘17년

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

전 체 4,021 8.2 전 체 7,989 71.9

자동차부품 572 56.4 원 유 7,815 71.9

합성수지 406 △4.1 동제품 42 50.8

철강판 382 100.4 아연제품 34 93.5

자동차 257 △30.7 알루미늄 32 16.08

종이제품 206 △2.7 연제품 17 124.2

냉장고 144 3.7 기타금속광물 10 115.4
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35 39.9 합성수지 7 284.6

   * 출처 : 한국무역협회, MTI 3단위 기준 (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)


